
현대사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는 복합 위험 사회상태이다. 현대사회가 처한 복합위험의 대표 문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을 통해 볼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은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현대인에게 일상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플라스틱의 값싼 생산단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우선 시 되면서 우리사회는 플라스틱 

생수병이 초래하는 생태적 환경문제와 시장의 주류집단인 청장년 중심의 제품개발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생수병의 

뚜껑을 열지 못해 마시지 못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간과되어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생태적 환경 악화와 사회적 고령자의 디자인 배제라는 사회적 이슈가 교차하는 복합 

위험요인에 의한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복합적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생수병 디자인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같은 동시적이며 복합적 해결방안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복합 위험사회의 

문제해결은 생산기업의 제품개선, 산업정책의 제도개선, 사회적 공공서비스 체계구축 등에 의한 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현실성을 지닌다. 즉 현대사회가 마주한 복합위험사회의 문제는 환경적으로 안전하면서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접근, 제한적 효율이 아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 효과를 고려한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생태적이며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일회용 생수병에서의 인사이트
Designing for Green and Grey: Insights from Single-Use Plastic Water Bottles

김태선*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 ,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교신저자: taesunk@hanyang.ac.kr; Tel.: +82-10-4234-6289

 연구배경과 목적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대표적인 생수병 5종의 특성(생수병 열림 토크, 병 두께, 병의 무늬패턴, 병뚜껑 크기와 높이, 

등)을 분석하고(표1), 이 5종의 생수병에 대한 청장년 집단과 노년집단의 생수병 뚜껑 개방경험(병뚜껑 개방 시의 손동작 

비교, 개방 시의 체감 난이도, 등)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용자 경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실험에 사용할 설문지 문항을 검토한 후, 총 72명으로 구성된 청장년 집단과 

노년집단을 대상으로 5종의 생수병 뚜껑 열기 실험을 실시하고, 이들의 경험을 측정했다.

1] 플라스틱 생수병 특성 및 연령집단 측면에서의 생수병 뚜껑 열기 경험 차이  

실험결과에 대해 이원분산분석(연령집단, 병특성)과 사후분석(Scheffé)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청장년집단과 고령집단 간 병뚜껑 열림의 체감난이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고령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생수병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병뚜껑 개방 

시의 문제적 생수병 특성요소를 정의했다. 실험결과, 500ml 생수병의 무게-두께가 14.42g 미만이면서 

용이한 구김구조 특성을 동시에 가질 때, 고령자에게 생수병 열림성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생수병 디자인은 환경위기라는 단일 위험요인이 반영된(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시장의 주류인 청장년집단의 특성에 몰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주류집단인 고령자 특성은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요인은 간과된 결과물이다. 한편 생태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산업계는 생수병 경량화 정책을 채택했지만 청장년 집단에게 용이한 생수병의 접힘 패턴 채택과 느슨한 

열림 토크 산업규준 적용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및 신체기능 약자)의 요구사항은 배제된 즉 

사회적 정의는 부족한 불완전한 해결안이다. 

단일한 위험이 아닌 복수의 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의 복합 위험사회에서는 산업적, 사회정책적, 

시민사회참여 등의 복합적 접근만이 생태환경적으로 안전하면서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생수병 디자인 

 연구방법  

연구결과  

1] 포용적 고령사회를 위한 활성화 도구로써 요구되는 생수병 특성

기존 연구는 대부분 (토크 미터기에 병을 고정해 개방하는)한 손 열기를 조건으로 한다. 지름이 31mm보다 작은 

병뚜껑에서 ①병주름은 뚜껑 개방의 효과적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했으며 ② 병뚜껑 높이는 대부분 고려되지 않아 한 

건의 연구에서만 다루었으나, 효과적 요소로 나타나지 않았다. 양손열기 조건의 본 연구 결과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손쉬운 뚜껑 개방을 위해 특수 뚜껑 주름 디자인을 채용한 Bottle C는 양손 열기 조건에서 가장 낮은 편이성 점수를 

받았으며 병뚜껑의 높이도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병뚜껑 개방의 유의미한 요소로 병 두께를 지시한다. 사람들은 병뚜껑을 열기 위해 일반적으로 

양손을 사용하는데(한 손은 병목과 병뚜껑을, 다른 한 손은 병 중간 부분 등을 잡고 비트는데, 열리지 않으면 더 많은 

힘을 가하며 비틀게 된다), 이 같은 동작 특성은 병뚜껑 개방의 효과적 요소로 병두께의 중요성을 설명해준다. 한편 

플라스틱 저감사용을 위한 생태적 기준으로 새롭게 제시된 최대 14.42g의 무게 두께와 비교할 때, 이 보다 작은 13g 

무게-두께에도 불구하고 Bottle D는 Bottle C, E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열림 토크 산업기준은 

0.70~1.80 Nm인데 비해, 일본의 기준은 약 1 Nm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에서 60세이상 고령자의 평균 쥠 토크: 1.05 

Nm). 이상의 내용은 고령자 포용을 위한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은 상품 특성 측면에서 (플라스틱 저감사용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최대 14.42 미만의 무게 두께를 유지하되, 구김이 용이한 패턴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열림토크 범위를 약 100N-cm로 좁히면서 현재의 기준보다 낮춰야 함을 시사한다.

2] 생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지니스 전략으로써의 순환경제

일정 수준이상의 무게 두께 유지를 위한 플라스틱 사용은 사회적으로(약자인 고령자에게) 유익할 수 

있으나, 생태학적으로 불리한 방안이자 딜레마 상황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해결은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선형 경제에서 효과성에 방점을 찍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가공재료의 측면에서 

재생플라스틱(recycled PET, rPET) 사용 제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폐기의 완전환 순환 시스템 구축과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수거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등이 동시에 요구된다. 현재 한국은 고도성장 

시대의 효율중심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예로 생수 생산 기업의 74%가 

무라벨 생수병을 채택정책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삼다수를 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SK화학과 함께 생수병 회수-순환시스템(Green Whole Process) 운영을 

시작했다. 

결과 논의  

결론  

2]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 열기 경험의 영향요인 분석 

청장년 집단과 고령자 집단 간에 생수병 뚜껑 열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청장년 집단에 있어서는 손근력(β = 0.58, t = 8.13, p = 0.00)이 중요 

요인으로, 고령 집단에서는 병두께(β = 0.21, t = 2.76, p = 0.01)와 손근력(β = 0.22, t = 2.81, p = 0.01)이 

중요요인을 나타나 고령자 집단에게 생수병 디자인, 제품의 특성요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